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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에 사전 협의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국제 기준치에 맞춰 방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러한 결정은 일본의 자국민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를 위해 주변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거친 후 

방류해도 늦지 않으며 일본 자체 검증만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다음 세대도 누려야할 공동의 자산으로 

전 세계가 보존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의무를 현재의 이익을 위해 회피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단체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금 일본 정부에서 결정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함께 규탄하고 철회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미화하여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자국민과 

전 세계인의 눈을 가리고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국가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

한다.

하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검증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

다.

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리 과정과 앞으로 방류하게 될 오

염수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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